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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patial structure of hinterland consumption generated by beach visitors, conceptualizing 

beaches not merely as seasonal recreation spaces but as leisure and tourism hubs that mediate visitor stays 

and consumption. Using pseudonymized linked data that combine mobile-based stay information and 

credit-card transaction records, the study examines visitors to Gyeongpo, Haeundae, and Daecheon Beaches 

in 2024. Consumption patterns are analyzed by administrative-dong type—beach location, adjacent area, and 

surrounding area—using the share of transaction amounts and per-capita payment amounts, and are visualized 

through GIS-based choropleth maps. The results show distinct spatial structures: Gyeongpo exhibits a dispersed 

hinterland-oriented pattern, Haeundae an urban-linked dual-core pattern, and Daecheon a beach-core-centered 

pattern with limited hinterland diffusion. While seasonal opening status does not substantially alter these 

structures, residence and stay/lodging characteristics produce clearer differences. The findings suggest that 

beach policy should move beyond visitor-count management toward strategies based on stay-consumption 

linkages and hinterland commercial networks.

Keywords: Beach, Hinterland Consumption, Pseudonymized Linked Data, Stay–Consumption Linkage, Spatial 

Structure, Tourism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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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해수욕장의 가치는 방문객 체류가 지역 소비로 확산

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해수욕장은 오랫동안 여름

철 해변 이용, 해수욕 활동, 휴식과 휴양을 위한 계절

형 여가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해수욕장을 국민의 여가

와 휴양을 위한 공공적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해수욕장 방문동기, 관광만족, 재방문의사, 이

용행태,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해수욕

장 이용 특성을 분석해 왔다(최나리 2005; 장덕희, 

김진영 2016; Brščić and Šugar 2020; Lukoseviciute 

and Panagopoulos 2021). 이러한 연구들은 해수욕

장 내부의 이용환경과 방문객 만족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해수욕장이 주변 지역 상권

과 어떠한 공간적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방문객

의 체류가 실제 소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해수욕장은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1차 목적지이지만, 그 정책적·경제적 효

과는 방문객이 해변 체류 이후 어느 공간에서 어떤 

소비를 발생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관광객의 소비와 이동 행태가 카드데이터, 모

바일 데이터, 위치기반 데이터, 가명정보 결합데이터 

등을 통해 보다 미시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되면서, 

해수욕장을 단순 이용공간이 아니라 방문객의 체류

와 지역 소비를 매개하는 관광거점으로 재해석할 필요

성이 커지고 있다(Aparicio, Hernández Martín-Caro, 

García-Palomares and Gutiérrez 2022; Park, Xu, 

Jiang and Chen et al. 2020; 최일선, 이슬기, 김예림, 

김유리 외 2025).

관광소비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데이터를 활용

하여 관광객의 실제 소비 규모, 업종별 소비구조, 지

역별 소비 특성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신용카드 데이터는 실제 결제 행위를 기반으로 관광

객 소비를 객관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은행 카드 거

래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내 방문객 지출의 공간적 분포, 

소비 핫스팟, 지역주민과 방문객 간 소비공간의 차이를 

분석한 바 있다(Aparicio, Hernández Martín-Caro,

García-Palomares and Gutiérrez 2022). 또한 카드

거래 데이터는 도시 내부 소비가 업종, 시간, 공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파악하는 데 활용

되고 있다(Carpio-Pinedo, Romanillos, Aparicio 

and Martín-Caro et al. 2022).

관광객 이동성 연구 역시 모바일 데이터와 위치기

반 데이터의 활용 확대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 관광객

은 특정 관광지에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점을 연속적으로 이동하고, 일정 시간 체류하며 관

광활동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관광공간은 단일 목적

지의 집합이 아니라 방문객의 이동, 체류, 소비가 결합

된 공간 네트워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Salas-Olmedo, 

Moya-Gómez, García-Palomares and Gutiérrez 

(2018)은 복수의 디지털 발자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관광 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고, Park, 

Xu, Jiang and Chen et al.(2020)은 모바일 빅데이터

를 활용해 관광목적지 내부의 이동 패턴과 공간적 상

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소비 데이터만으로는 

해당 소비가 어떤 체류 경험과 연결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동성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소비 행위를 설

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수욕장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행태를 연

계할 수 있는 결합데이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가명정보 결합데이터는 해수욕장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유용

한 자료 기반을 제공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동통신 

데이터와 신용카드 결제데이터를 결합한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해양관광 소비와 여행·레저 모바일 앱 접속 

행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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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김예림, 김유리 외 2025). 해당 연구는 가명

정보 결합데이터가 해양관광객의 소비, 체류, 디지털 

이용행태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모바일 

앱 접속 행태와 해양관광 소비 및 체류 패턴 간의 관

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정 해양관광 체류거점을 설

정하고 그 체류가 주변 행정동의 소비로 어떻게 연결

되는지에 대한 공간적 연계 구조를 분석하지는 못하

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가명정보 

결합데이터를 활용해 해수욕장 방문객의 체류와 배

후소비 공간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수욕장을 단순한 해변 이용공간이 아니라 

방문객의 체류와 지역 소비를 매개하는 관광거점으

로 설정하고, 해수욕장 체류거점과 소비행정동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체류시간, 거주지 특

성, 개장기와 비개장기 여부에 따라 소비공간의 범위

와 연결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해수욕장의 관광거점 기능과 지역경제 파급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Ⅱ. 문헌 고찰

1. 해수욕장의 관광거점 기능과 지역경제적 가치

해수욕장은 해수욕, 일광욕, 해양레저, 휴식이 복합적

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여가·관광 공간으로, 매년 

대규모 방문객을 연안지역으로 유입시키는 관광거점

이다. 2025년 우리나라 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대비 

300만 명 증가한 4,412만 명으로, 2020년 이후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하였다(해양수산부 2025). 그러나 

해수욕장의 관광·지역경제적 가치는 해수욕장 내부

에서 발생하는 이용 경험이나 만족도만으로 설명되

기 어렵다. 해수욕장은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1차 관

광거점인 동시에, 방문객 체류 이후 식음, 숙박, 소매, 

여가서비스 등 주변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공간적 매

개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수욕장 관광 연구는 

해수욕장 내부의 이용 특성을 넘어, 해수욕장 체류가 

주변 소비공간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까지 확

장될 필요가 있다.

기존 해수욕장 및 해변관광 연구는 주로 방문객의 

이용행태, 만족도, 체험활동 선호, 지출 특성, 경제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수욕장 품질 

지각과 만족, 시설·환경·접근 편의성, 체험활동 선호, 

이용만족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행태와 만족 구조를 설명해 왔다(정승훈, 

김문성 2010; 여호근, 박봉규, 오흥철, 윤태환 2010; 

장덕희, 김진영 2016; 심미숙, 김아진 2016). 또한 

해변관광객의 지출 규모와 고지출 방문객 특성, 만족

도와 관광지출 간 관계, 여행비용법을 활용한 휴양

가치 추정, 해변관광의 지역경제 기여를 분석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Saayman and Saayman 2019; 

Perles-Ribes, Moreno-Izquierdo, Torregrosa and 

Such-Devesa 2021; Yang, Cai, Liu and Zhu et 

al. 2021; Rahat, Amin and Ahmed 2024). 이들 

연구는 해수욕장 또는 해변관광이 방문객 만족, 관광

지출, 휴양가치, 지역경제 기여 측면에서 중요한 관광

자원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분

석의 초점은 주로 방문객 개인의 특성, 해변 내부 경

험, 만족 구조, 총량적 지출 또는 경제적 가치 산정에 

놓여 있었으며, 해수욕장 체류 이후 실제 소비가 주변 

지역의 어떤 공간으로 확산되는지에 대한 미시적 공

간구조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해수욕장을 관리, 안전, 생태, 경관, 장소성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도 축적되어 왔다. 해수욕장은 대

규모 방문객이 집중되는 공공 여가공간이라는 점에

서 시설·안전·환경·생태관리의 중요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해수욕장의 자연환경, 편의시설, 안전시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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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과 발전 방향을 검토한 연구(윤인주, 홍장원 

2016), 해양생태관광지로서 해수욕장 평가모델을 구

축한 연구(한주형, 최윤의, 김미주, 오치옥 2020), 해

수욕장과 갯벌의 해양생태관광지 평가지표 우선순위

를 비교한 연구(한주형, 최윤의, 김미주, 오치옥 

2021), 코로나19 예방조치와 안전행동의 관계를 분

석한 연구(황보배 2021), 부산지역 해수욕장 안전체

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 연구(윤정희, 김남규 2024)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해수

욕장 경관인식 분석(이성희, 손용훈 2018), 해안공간

의 장소성 변화 분석(채지선 2025), 반려동물 동반 

해수욕장의 차별화와 포지셔닝 연구(단효주, 조민호 

2025) 등은 해수욕장을 물리적 해변공간을 넘어 경

관, 정서, 관계, 장소성이 결합된 관광공간으로 해석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해수욕장의 이용환경, 

관리, 인식, 장소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

으며, 해수욕장 체류가 주변 상권 소비와 어떻게 연결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해수욕장 관련 선행연구

는 방문객 행태와 만족도, 시설·서비스 품질, 체험활

동, 안전관리, 생태평가, 경관가치, 장소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해수욕

장 내부의 이용환경과 방문객 인식, 또는 특정 해수욕

장의 관리·경관 특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에 

비해 해수욕장이 주변 지역 상권과 어떠한 공간적 관

계를 형성하는지, 해수욕장 방문객의 체류가 실제 소

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소비가 해수욕장 소

재지와 인접·주변지역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는

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해수욕장

의 관광거점 기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을 단순한 해변 이용공간이 아니라 방문객 

체류와 지역 소비를 연결하는 공간적 매개지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관광 빅데이터 기반 체류·소비 관련 연구동향

최근 관광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데이터, 이동통

신 데이터, 위치기반 데이터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이동, 체류, 소비를 미시적으로 분

석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설문조사는 방

문동기, 만족도, 선호도, 지출의 주관적 인식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방문

객의 이동과 소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발

생하는지를 정밀하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수

욕장 소비 연구에서도 방문객 지출 규모와 고지출 방

문객 특성(Saayman and Saayman 2019), 만족도와 

관광지출의 관계(Perles-Ribes, Moreno-Izquierdo, 

Torregrosa and Such-Devesa 2021)를 분석한 연구

들이 설문 자료에 의존하여, 그 소비가 실제로 어느 

공간에서 발생하는지를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결제 시점과 위치가 기록되는 빅데이터는 관광활동이 

특정 목적지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지역과 연결

되는 공간적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지

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신용카드 결제데이터는 관광소비의 공간적 집중과 

도시 내부 소비구조를 분석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은행카드 거래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도시 내 소비

지출이 중심-주변부 경사 구조를 보이며, 도심 내부

에서도 기능적으로 분화된 소비 중심지가 형성된다는 

점을 밝혔다(Carpio-Pinedo, Romanillos, Aparicio 

and Martín-Caro et al. 2022). 또한 방문객 지출의 

공간적 분포를 지역주민 지출과 비교한 연구에서

는 방문객의 지출이 도심부와 특정 소비거점에 강

하게 집중되며, 이러한 지출 분포가 물리적 시설 

규모뿐 아니라 장소의 사회·상징적 인기와 도심 접

근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Aparicio, 

Hernández Martín-Caro, García-Palomares and 

Gutiérrez 2022; 황태건, 최일선, 이슬기,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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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25).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결제자료가 관광

소비의 공간적 분포와 방문객 소비공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신용

카드 데이터만으로는 해당 소비가 특정 관광지 체

류와 직접 연결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이동통신 데이터는 관광객의 이동성과 체류패턴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수동형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계절성이 강한 연안 관광지를 대상으

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이동 흐름, 지역주민과 관광객

의 이동 차이, 해변 관광지역의 공간적 중심성을 분석

하였다(Zaragozí, Trilles and Gutiérrez 2021). 이

는 이동통신 데이터가 해수욕장 및 연안관광지의 방

문 규모, 이동 흐름, 공간적 차이를 분석하는 데 유용

한 자료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동통신 데이터만으

로는 실제 소비 규모와 소비공간의 구체적 구조를 설

명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동통신 기반 체류정보와 신용카

드 기반 소비정보를 연계한 가명정보 결합데이터는 

기존 관광 빅데이터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을 제공한다. 관련 연구에서는 가명정보 결

합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양관광객의 소비, 체류, 여행·

레저 모바일 앱 접속 행태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최일선, 이슬기, 김예림, 김유리 외 2025). 해당 

연구는 이동통신 데이터와 신용카드 결제데이터의 

가명결합이 학술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자료의 결합·추출·분석 절차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활용하는 자료 기반과 분석 틀의 직접적 

토대가 된다. 다만 해당 연구는 모바일 앱 접속 행태

와 해양관광 소비 및 체류 패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정 해수욕장을 체류거점으로 설정하고 

그 체류가 주변 행정동의 소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에 대한 공간적 연계 구조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한 자료 기반 위에서 분석의 초점을 

체류거점과 소비공간 간의 공간적 연계 구조로 전환·

심화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이에 신용카드 또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개별적으

로 활용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명정보 

결합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수욕장 방문객의 체류와 

배후소비를 동시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해수욕장이 

단순한 여름철 이용공간이 아니라 주변 지역 소비를 

유발하고 배후 상권과 연결되는 관광거점으로 기능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은 해수욕장 관리정책을 방문객 수 중심에서 체류-소

비 연결 구조 중심으로 전환하고, 해수욕장별 배후권 

설정과 주변 상권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해수욕장 이용객 수 기준 상위 10대 

해수욕장 중 연안위치 특성에 따라 경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3곳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

각각의 해수욕장별로 해수욕장 영역을 정의할 수 

있는 POI(point of interest)를 설정하고, 해당 POI

에 10분 이상 체류기록을 가진 사람을 해수욕장 방문

객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해수욕장 방문객의 소비 

공간 범위는 행정동을 최소단위로 하여 공간적 인접

성(spatial contiguity)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해수

욕장이 소재한 행정동을 소재지로, 소재지와 경계를 

1) 2023년 기준 전국의 등록 해수욕장은 264개소이며 개장기간 중 총 이용객 수는 약 3,790만 명에 달하지만, 이 중 상위 10개 해수욕장이 전체 
이용객의 72%를 차지하므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이라는 연안위치 특성을 갖춘 3개 
해수욕장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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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1차 인접 행정동을 인접지역으로, 1차 인접 

행정동과 경계를 공유하는 2차 인접 행정동을 주변지

역으로 정의하였다(<표 1>, <그림 1> 참조).

결합 대상 데이터(이동통신 기반 체류정보, 신용카

드 결제정보가 결합된 가명정보 데이터) 양쪽에 모두 

실적이 존재하는 69만 5,057명이 본 연구의 대상자

이며, 앞에서 정의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소비 활동을 

하지 않은 해수욕장 방문객은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

았다. 소비 지역이 다를 경우 동일인 여부가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행정동별 대상자를 산출하였다. 

해수욕장별 소비 공간 범위별 분석 대상자 수와 

이들이 발생시킨 소비 규모는 다음 <표 2>와 같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4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개장기와 비개장기 분석을 위해 해수욕장별 실제 

개장기간을 기준으로 개장 여부를 구분하였다(<표 3> 

참조).

구분 대상지역

경포

(강릉시)

소재지 경포동

인접지역
사천면, 초당동, 포남2동, 교1동, 

교2동, 홍제동, 성산면

주변지역

송정동, 성덕동, 포남1동, 옥천동,

중앙동, 강남동,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왕산면, 내곡동, 연곡면,

주문진읍

해운대

(해운대구)

소재지 우1동, 중1동

인접지역
우2동, 우3동, 중2동, 좌1동, 좌2동,

좌3동, 좌4동

주변지역
송정동, 재송1동, 재송2동,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대천

(보령시)

소재지 대천5동

인접지역 남포면, 대천1동, 대천2동, 대천4동

주변지역

대천3동, 주교면, 오천면, 웅천읍,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청라면,

주포면, 청소면

표 1 해수욕장별 소비 공간 범위 정의

그림 1 연구지역

구분 행정동
대상자수

(명)

결제건수

(건)

결제금액

(천원)

경포

소재지 29,855 86,522 2,402,593

인접지역 100,509 302,819 7,701,479

주변지역 114,989 297,144 8,348,921

합계 245,353 686,485 18,452,993

해운대

소재지 165,959 745,279 17,617,952

인접지역 128,551 724,607 17,791,380

주변지역 51,514 190,884 3,213,866

합계 346,024 1,660,770 36,623,198

대천

소재지 49,012 146,723 5,182,447

인접지역 21,683 77,879 2,361,511

주변지역 32,985 75,267 1,826,809

합계 103,680 299,869 9,370,767

총 합계 695,057 2,647,124 66,446,958

표 2 해수욕장별 분석 대상자 및 결제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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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구성과 변수 정의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가명결합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범위가 다소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이 중요하므로, 공시된 자료와 

상권 소매거래실적 기반의 점유현황정보를 교차 확

인하여 데이터 제공사를 선정하였다. 신용카드 결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은 데이터전문기

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진행하였다.

가명정보 제공사인 LG유플러스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해수욕장 POI 내 체류․숙박을 확인할 수 있도

록 가명정보를 추출 요청하였으며, 현지인과 외지인 

구분을 위한 거주지 정보를 포함하였다. 비씨카드에

는 소비 공간 범위에 따라 개인별․결제건별 소비내역

을 확인할 수 있는 가명정보를 추출 요청하였다. 각 

제공사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정보를 식별 불

가능한 암호화 KEY로 생성하여 두 개의 이종데이터

를 결합하였다. 

데이터 추출을 위한 공간 정보는 해수욕장 POI 설

정을 위하여 추출 최소단위 Cell(50m×50m)을 적용

하였으며, 방문객의 소비 공간 범위를 정의하는 행정

동 경계정보와 Cell의 공간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최종 분석 데이터 셋은 양쪽 데이터에 모두 존재하는 

비식별 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해수욕장 체류시간, 

숙박여부, 거주지 정보, 카드결제지역, 결제시간대, 

결제 업종, 결제금액 변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표 4> 참조).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및 반

출 심사를 거쳐 생성된 가명결합 데이터를 NICE지니

데이타의 가명전문시스템으로 반입하여 법률과 지침

에 의거한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분

석 활용하였다. 이때 신용카드 결제정보는 해수욕장 

POI 내 체류 또는 숙박이 확인된 일자를 기준으로 

연계하여 추출하였다. 즉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결제는 

해수욕장 체류 당일 또는 숙박기간 내에 발생한 소비

에 한정되며, 해수욕장 방문과 무관한 일자의 일상적 

소비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수욕장별로 개장기간, 방문객 수, 소비 공간 대

상 행정동 수, 이용상권 규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석 대상 데이터의 양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소비 구조 분석 및 해수욕장 간 비교는 1인당 결제금

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구분 대상기간 일자 수

경포
개장 2024.06.29.~2024.08.18. 51일

비개장 개장 이외 기간 315일

해운대
개장 2024.06.01.~2024.08.31. 92일

비개장 개장 이외 기간 274일

대천
개장 2024.07.01.~2024.08.20. 51일

비개장 개장 이외 기간 315일

표 3 해수욕장별 개장/비개장 기간 정의

구분 분석 컬럼

LG유플러스

숙박체류정보

기준연월일

성별

연령대(10세 단위)

거주지 행정동코드

체류/숙박 Cell-ID

시간대

체류시간

숙박 여부

비씨카드

신용카드 결제정보

기준연월일

성별

연령대(10세 단위)

결제지역 시도/시군구/행정동

결제시간대(1시간 단위)

업종 중분류/소분류

유실적점포수

결제금액

표 4 분석 데이터 컬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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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해수욕장 방문객의 배후소비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동 유형별 결제금액 비중과 1인

당 결제금액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

체 결제금액 대비 해수욕장 소재지, 인접지역, 주변지

역이 차지하는 결제금액 비중을 산출하여 소비가 해

수욕장 핵심권에 집중되는지, 또는 배후지역으로 확

산되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해수욕장별 소비

의 공간적 배분 구조를 파악하고, 개장기와 비개장기, 

현지인과 외지인, 체류방문객과 숙박방문객 간 차이

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비의 강도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행정동 

유형별 1인당 결제금액을 산출하였다. 이는 동일한 

소비 비중 구조를 보이더라도 실제로 어느 공간에서 

더 큰 규모의 소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이다. 즉 결제금액 비중이 소비의 공간적 배분을 보여

준다면, 1인당 결제금액은 각 공간에서 나타나는 소

비 강도의 차이를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로 활용

하였다.

또한 해수욕장별 소비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적으

로 확인하기 위하여 GIS를 활용한 단계구분도를 작성

하였다. 지도는 해수욕장별 소비의 중심성과 배후지

역으로의 확산 양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 해수욕

장 내에서는 동일한 범례를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각 해수욕장의 소비가 해수욕장 소재지, 

인접지역, 주변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분포하는지

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Ⅳ. 해수욕장 방문객의 소비 특성

1. 해수욕장 주변지역의 공간구조

해수욕장 방문객의 소비공간은 해수욕장 자체의 입지

뿐 아니라 주변 상업지역의 배치와도 밀접하게 관련

된다. 해수욕장이 소재한 행정동에 상업기능이 집중

되어 있는지, 인접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별도의 상업

거점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방문객 소비가 해수

욕장 핵심권에 머무르거나 배후지역으로 확산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도를 

상업기능의 배치와 도시적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목적과 직접 관

련되는 시가화지역을 중심으로 중분류 수준에서 구

분하고 그 외 지역은 대분류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2를 통해 경포, 해운대, 대천해수욕장 주변지역의 

상업지역 배치와 공간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2 연구지역 토지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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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해수욕장 주변지역은 해수욕장 인근의 관광상

업 기능과 강릉 도심권, 북측의 주문진 상권이 함께 

존재하는 다핵적 구조로 볼 수 있다. 경포해수욕장 

인근에는 해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숙박·휴양 

기능이 형성되어 있으나, 상업지역이 해수욕장 소재지

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 남측 및 내륙 방향으로는 

강릉 도심부의 상업기능이 존재하고, 북측 연안에는 

주문진 일대 상권이 별도의 소비 거점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경포해수욕장의 배후지역은 단순한 주

변부라기보다, 경포 해변부 상권과 강릉 도심권, 주문

진 상권이 연안축을 따라 분산적으로 배치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2-(a)> 참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지역은 세 사례 중 해변 상업

지와 도심 상권의 연속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상업, 숙박, 문화, 휴양 기능이 고

밀도로 분포하고 있으며, 인접지역의 주거, 상업, 교통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수영강을 따

라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해변부 상권과 내륙 방

향의 도심 상권이 연속적인 소비공간을 이루고 있다. 

즉 해운대해수욕장은 독립적인 해변 관광지라기보다 

도시 내부의 상업 및 관광 기능과 결합된 해변형 소비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방문객 소비가 

해수욕장 소재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접 도심 상권

과 함께 형성될 가능성을 높인다(<그림 2-(b)> 참조).

대천해수욕장 주변지역은 해수욕장 소재지와 보령 

중심 시가지가 각각 상업거점으로 기능하는 이핵적 

구조를 보인다. 해수욕장 인근 해안부에는 숙박, 음

식, 여가 관련 관광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방문객 

소비가 우선적으로 해수욕장 핵심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반면 보령 중심 시가지의 상업

기능은 해수욕장과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별도로 분

포하고 있어, 해수욕장 상권과 배후 도심 상권이 직접

적으로 연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서 대천은 해수욕장 소재지 중심의 관광상업 거점과 

보령 중심 시가지의 생활상업 거점이 분리되어 형성

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2-(c)> 참조).

세 해수욕장은 주변 상업지역의 배치 방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경포는 해변부 상권과 강릉 도심권, 

주문진 상권이 함께 존재하는 다핵적 연안축 분산형 

구조를 보이고, 해운대는 해변 상업지와 인접 도심 

상권이 연속적으로 결합된 고밀 도시형 구조로 이해

할 수 있다. 대천은 해수욕장 관광상업 거점과 보령 

중심 시가지의 생활상업 거점이 분리되어 형성된 이

핵적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공간구조의 차이는 이후 

해수욕장 방문객의 소비가 해수욕장 소재지에 집중

되는지, 인접지역 또는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지를 

해석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2. 해수욕장별 소비 기초 특성

해수욕장 방문객의 배후소비 공간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경포·해운대·대천해수욕장의 기본적인 방문·체

류·소비 특성을 살펴보았다. 세 해수욕장은 모두 8월

에 방문객이 집중되는 하계 관광지의 특성을 유지하

고 있으나,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소비금액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는 해수욕장 이용을 단순히 특정 시기의 

방문객 규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방문객이 해수

욕장에 체류한 이후 실제로 어느 공간에서 소비를 발

생시키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일선, 이슬기, 김예림, 황태건 외 2026).

<표 5>에서 보듯이, 1인당 체류시간은 경포가 약 

2.3~2.8시간, 해운대가 약 3.2~4.0시간, 대천이 약 

3.6~5.0시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천은 세 해수욕장 

중 체류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해운대는 도시

형 해수욕장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 특성을 보

였다. 경포는 상대적으로 체류시간은 짧지만, 소비금

액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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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평균 소비금액은 경포 약 5.5~6.9만 원, 해운

대 약 6.2~6.8만 원, 대천 약 7.2~8.5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천은 체류시간과 소비금액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가 비

교적 강하게 결합된 해수욕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해운대는 소비금액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아, 해변 이용

과 도심 기능이 결합된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가진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면, 세 해수욕장은 모두 성수기 방문객 집중

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보이지만, 체류시간과 소비금

액 수준에서는 해수욕장별 차이가 확인된다. 따라서 

해수욕장 방문객의 소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규모뿐 아니라 체류와 소비가 실제로 어떤 공

간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해수욕장 소재지, 인접지역, 주변

지역을 기준으로 방문객의 배후소비 공간구조를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

Ⅴ. 해수욕장 방문객의 배후소비 공간구조 분석

1. 전체 방문객의 소비 구조

세 해수욕장은 모두 해수욕장 소재 행정동을 소비의 

중요한 거점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그 이후 소비가 

배분되는 방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해수욕장

과 배후소비의 공간적 조직 형태는 세 사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경포해수욕장은 가장 분산적인 구조를 보인다. 

<표 6>에서 해수욕장 소재지의 소비 비중은 13.0%에 

그친 반면, 인접지역은 41.7%, 주변지역은 45.2%로 

나타났다. 소비의 대부분이 해수욕장 소재지보다 배

후권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포의 소비 구조는 

해수욕장 핵심권 단독 중심형이라기보다 배후권 연계

형에 가깝다. 다만 1인당 결제금액은 해수욕장 소재지 

80,475원, 인접지역 76,625원, 주변지역 72,606원으

로 나타나, 소비 강도 자체는 해수욕장 소재지에서 

가장 높았다. 즉 소비의 양적 배분은 배후권으로 넓게 

퍼져 있으나, 소비의 강도는 해수욕장 소재지가 여전히 

중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a)>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며, 해수욕장 

인접 핵심권을 중심으로 소비가 배후지역으로 이어

지는 구조가 확인된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변과 인접 도심 상권이 결합

된 이중 핵심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이다. 

해수욕장 소재지 비중은 45.6%, 인접지역 비중은 

해수
욕장

1인당 
체류시간

1회 평균 
소비금액

기초 특성

경포
약 2.3~2.8 

시간

약 5.5~

6.9만 원

체류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소비 수준은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형성

해운대
약 3.2~4.0 

시간

약 6.2~

6.8만 원

도심과 연계된 이용 특성 

속에서 체류·소비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대천
약 3.6~5.0 

시간

약 7.2~

8.5만 원

체류시간과 소비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출처: 최일선, 이슬기, 김예림, 황태건 외 2026: 9-11.

표 5 해수욕장별 방문객 체류·소비 기초 특성

해수욕장 지역구분
소비액 비중

(%)
1인당 결제금액

(원)

경포

해수욕장 소재지 13.0 80,475 

인접지역 41.7 76,625 

주변지역 45.2 72,606 

해운대

해수욕장 소재지 45.6 106,158 

인접지역 46.1 138,399 

주변지역 8.3 62,388 

대천

해수욕장 소재지 55.3 105,738 

인접지역 25.2 108,911 

주변지역 19.5 55,383 

표 6 해수욕장 방문자 소비의 비중 및 1인당 결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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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 주변지역 비중은 

8.3%에 머물렀다. 즉 소비의 대부분이 해수욕장 소재

지와 인접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곽 주변지역으

로의 확산은 제한적이다. 1인당 결제금액 역시 해수

욕장 소재지 106,158원, 인접지역 138,399원, 주변

지역 62,388원으로 집계되어, 소비 강도 또한 해수욕

장 소재지와 인접 상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b)>에서도 해수욕장 소재지와 인접지역이 함께 강

한 소비권을 형성하는 반면, 주변지역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 해운대가 전형적인 도심 연계형 소비 

구조를 가진 해수욕장임을 보여준다.

대천해수욕장은 세 사례 중 해수욕장 소재지의 중

심성이 가장 강한 구조를 보인다. 해수욕장 소재지 

비중은 55.3%로 가장 높았고, 인접지역은 25.2%, 주

변지역은 19.5%로 나타났다. 즉 소비가 우선적으로 

해수욕장 소재지에 집중되면서도, 일정 부분 인접 및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가진다. 1인당 결제금

액은 해수욕장 소재지 105,738원, 인접지역 108,911

원, 주변지역 55,383원으로 나타났는데, 해수욕장 소

재지와 인접지역의 소비 강도는 유사하게 높고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대천이 해수욕장 소

재지를 중심으로 인접지역과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

되, 그 바깥으로 갈수록 소비 강도는 약해지는 형태임

을 시사한다. <그림 3-(c)>에서도 해수욕장 소재 행정

동을 중심으로 인접지역과 일부 주변지역까지 소비

가 퍼지는 양상이 확인되어, 대천은 핵심권 중심성이 

강하면서도 배후지역과 연계된 구조를 가진 해수욕

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방문객 기준에서 경포는 배후권 비중이 높은 

분산형 구조를, 해운대는 해수욕장 소재지와 인접지

역이 함께 중심을 이루는 도심 연계형 구조를, 대천은 

해수욕장 소재지 중심성이 가장 강한 가운데 인접 및 

주변지역으로 소비가 확산되는 구조를 보였다. 따라

서 해수욕장 방문객의 소비는 단일한 해변 내부 소비

로 설명되기보다, 해수욕장별 입지와 배후 공간구조

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다고 볼 수 있다.

2. 개장/비개장 시기에 따른 방문객의 소비 구조

개장기와 비개장기의 소비 구조를 비교하면, 세 해수

욕장 모두 시기별 차이가 전반적으로 크지는 않다. 

개장 여부에 따라 소비의 총량이나 1인당 결제금액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수욕장 소재지와 

인접·주변지역 사이의 기본적인 소비 배분 구조는 대

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그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해수욕장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림 3 해수욕장 방문자 전체 소비규모



황태건·최일선·이슬기·김예림·김용희·윤현호

82  국토연구 제130권 (2026. 9) 

경포해수욕장은 개장기 해수욕장 소재지 14.9%, 

인접지역 42.1%, 주변지역 43.0%였고, 비개장기에

는 각각 12.6%, 41.7%, 45.7%로 나타났다. 두 시기 

모두 인접 및 주변지역 비중이 해수욕장 소재지보다 

높다는 점에서, 경포의 기본적인 배후소비 구조는 시

기와 관계없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비개장기

에는 주변지역 비중이 45.7%로 개장기 43.0%보다 

다소 높아, 소비가 배후권에 조금 더 분산되는 경향이 

해수욕장 지역구분
개장 비개장

소비액 비중(%) 1인당 결제금액(원) 소비액 비중(%) 1인당 결제금액(원)

경포

해수욕장 소재지 14.9 65,063 12.6 79,703 

인접지역 42.1 56,250 41.7 75,671 

주변지역 43.0 51,084 45.7 71,974 

해운대

해수욕장 소재지 47.2 77,290 45.0 99,820 

인접지역 44.3 87,735 46.7 127,301 

주변지역 8.5 43,964 8.2 56,788 

대천

해수욕장 소재지 57.6 83,077 54.8 104,617 

인접지역 23.2 64,275 25.6 106,921 

주변지역 19.2 44,939 19.6 53,666 

표 7 개장/비개장 구분에 따른 소비의 비중 및 1인당 결제 금액

그림 4 개장/비개장 구분에 따른 소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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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 1인당 결제금액은 개장기 해수욕장 소재지 

65,063원, 인접지역 56,250원, 주변지역 51,084원

이었고, 비개장기에는 각각 79,703원, 75,671원, 

71,974원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즉 경포는 시

기별로 공간구조 자체가 크게 변하기보다는 소비 강

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로 볼 수 있다(<표 7>, 

<그림 4-(a), (d)> 참조).

해운대해수욕장은 세 사례 중 개장기와 비개장기

의 구조 차이가 가장 작다. 개장기에는 해수욕장 소재

지 47.2%, 인접지역 44.3%, 주변지역 8.5%, 비개장

기에는 각각 45.0%, 46.7%, 8.2%로 집계되었다. 두 

시기 모두 해수욕장 소재지와 인접지역이 소비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비중은 매우 낮게 

유지된다. 따라서 해운대는 개장 여부와 관계없이 해

수욕장 소재지와 인접 도심 상권이 결합된 안정적인 

소비권을 유지하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1인당 결

제금액은 개장기 해수욕장 소재지 77,290원, 인접지

역 87,735원, 주변지역 43,964원이었고, 비개장기에

는 각각 99,820원, 127,301원, 56,788원으로 나타났

다. 이는 비개장기에 소비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

도 공간적 배분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7>, <그림 4-(b), (e)> 참조).

대천해수욕장은 개장기 해수욕장 소재지 57.6%, 

인접지역 23.2%, 주변지역 19.2%, 비개장기에는 각

각 54.8%, 25.6%, 19.6%로 나타났다. 수치상 차이는 

크지 않지만, 지도에서는 개장기에 해수욕장 소재지

와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소비가 주변지역까지 다소 

넓게 퍼지는 양상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난

다. 반면 비개장기에는 핵심 소비권은 유지되지만, 배

후로의 확산은 다소 약해진 모습이 확인된다. 1인당 

결제금액은 개장기 해수욕장 소재지 83,077원, 인접

지역 64,275원, 주변지역 44,939원이었고, 비개장기

에는 각각 104,617원, 106,921원, 53,666원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대천은 기본 구조의 틀은 유지되지만, 

세 사례 가운데서는 개장기에 공간적 범위가 다소 확

장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더 분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표 7>, <그림 4-(c), (f)> 참조).

종합하면, 개장/비개장 여부는 세 해수욕장 모두에

서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요인이라기보다, 

기존 소비권의 강도나 범위에 제한적인 차이를 만드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운대는 시기별 구조의 안

정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경포도 큰 구조 변화 

없이 비개장기에 주변지역 비중이 소폭 높아지는 정도

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대천은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

서도 개장기에 주변지역까지 소비가 다소 넓게 확산되

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3. 거주지 특성에 따른 방문객의 소비 구조

현지인과 외지인의 소비 구조를 비교하면, 세 해수욕

장 모두에서 외지인은 해수욕장 소재지에 상대적으

로 더 집중된 소비 패턴을, 현지인은 인접 및 주변지

역까지 보다 넓게 분산된 소비 패턴을 보였다. 또한 

1인당 결제금액은 세 사례 모두 현지인이 더 높게 

나타나, 외지인은 핵심 관광공간 중심의 집중형 소비

를, 현지인은 보다 넓은 생활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소비를 수행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경포해수욕장의 경우 현지인은 해수욕장 소재지 

8.2%, 인접지역 42.4%, 주변지역 49.4%로 나타났고, 

외지인은 각각 18.6%, 41.0%, 40.4%로 집계되었다. 

즉 현지인은 소비의 절반가량이 주변지역에서 이루

어지는 반면, 외지인은 해수욕장 소재지 비중이 더 

높고 주변지역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핵심권 중심

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1인당 결제금액은 

현지인이 해수욕장 소재지 138,695원, 인접지역 

142,753원, 주변지역 128,695원으로 모두 외지인보

다 높았다. 외지인은 해수욕장 소재지 66,124원, 인

접지역 49,133원, 주변지역 44,719원으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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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강도가 낮았다. 따라서 경포에서는 외지인이 공

간적으로는 핵심권에 집중되지만, 소비 강도는 현지

인이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 <그림 5-(a), (d)> 참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유사한 방향성이 확인된다. 

현지인의 소비 비중은 해수욕장 소재지 40.1%, 인접

지역 50.0%, 주변지역 10.0%였고, 외지인은 각각 

60.6%, 35.5%, 3.9%로 나타났다. 현지인은 인접지역 

그림 5 현지인/외지인 구분에 따른 소비 규모

해수욕장 지역구분
현지인 외지인

소비액 비중(%) 1인당 결제금액(원) 소비액 비중(%) 1인당 결제금액(원)

경포

해수욕장 소재지 8.2 138,695 18.6 66,124 

인접지역 42.4 142,753 41.0 49,133 

주변지역 49.4 128,695 40.4 44,719 

해운대

해수욕장 소재지 40.1 148,984 60.6 70,059 

인접지역 50.0 157,430 35.5 94,686 

주변지역 10.0 68,999 3.9 37,403 

대천

해수욕장 소재지 36.5 162,622 69.2 93,016 

인접지역 39.5 187,404 14.6 59,253 

주변지역 24.0 112,621 16.2 35,541 

표 8 현지인/외지인 구분에 따른 소비의 비중 및 1인당 결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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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가장 높아 해수욕장 주변의 도심 생활권과 결

합된 소비 구조를 보이는 반면, 외지인은 해수욕장 

소재지에 더 강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1인당 결

제금액은 현지인이 해수욕장 소재지 148,984원, 인

접지역 157,430원, 주변지역 68,999원으로 나타났

고, 외지인은 각각 70,059원, 94,686원, 37,403원이

었다. 즉 해운대에서는 외지인이 해변과 직접 연결된 

핵심 관광공간에 소비를 응집시키는 반면, 소비 강도 

자체는 현지인이 더 크게 나타난다(<표 8>, <그림 5-(b), 

(e)> 참조).

대천해수욕장은 세 사례 중 현지인과 외지인의 차

이가 가장 크게 드러난다. 현지인의 소비 비중은 해수

욕장 소재지 36.5%, 인접지역 39.5%, 주변지역 

24.0%로 비교적 분산된 구조를 보였고, 외지인은 각

각 69.2%, 14.6%, 16.2%로 나타나 해수욕장 소재지

에 강하게 집중되었다. 즉 대천은 외지인의 핵심권 

집중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인

당 결제금액 또한 현지인이 해수욕장 소재지 

162,622원, 인접지역 187,404원, 주변지역 112,621

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외지인은 각각 93,016

원, 59,253원, 35,541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

서 대천에서도 외지인은 해수욕장 핵심권 중심의 집

중형 소비를 보이지만, 소비 강도는 현지인이 훨씬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표 8>, <그림 5-(c), (f)> 참조).

종합하면, 거주지 특성에 따른 차이는 세 해수욕장 

모두에서 외지인의 핵심권 집중과 현지인의 분산적 

소비 구조라는 공통된 방향성을 보인다. 다만 소비 

강도 측면에서는 세 사례 모두 현지인이 외지인보다 

높은 1인당 결제금액을 보였으며, 특히 대천과 해운

대에서 이러한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즉 

외지인은 해수욕장과 직접 연결된 핵심 관광공간에 

소비를 집중하는 반면, 현지인은 인접 및 주변지역까

지 더 넓게 소비를 분산시키면서도 각 공간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4. 체류/숙박 여부에 따른 소비 구조

체류방문객과 숙박방문객의 소비 구조를 비교하면, 

세 해수욕장 모두에서 숙박방문객은 해수욕장 소재

지에 강하게 집중된 소비 구조를 보이는 반면, 체류방

문객은 인접 및 주변지역으로 보다 넓게 소비가 분산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체류 여부는 개장/비개장

이나 거주지 특성보다 소비의 공간적 배분 구조를 가

장 분명하게 구분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경포해수욕장은 체류방문객의 경우 해수욕장 소재

지 10.2%, 인접지역 42.8%, 주변지역 46.9%로 나타

나 소비가 인접 및 주변지역에 넓게 분산되는 구조를 

보였다. 반면 숙박방문객은 해수욕장 소재지 44.9%, 

인접지역 29.0%, 주변지역 26.1%로 집계되어 해수욕

장 소재지 중심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1인당 결제금

액 역시 체류방문객은 해수욕장 소재지 62,250원, 인

접지역 60,183원, 주변지역 59,182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숙박방문객은 해수욕장 소재지 71,793

원, 인접지역 54,522원, 주변지역 44,758원으로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경포에서는 체류방

문객이 배후지역 중심의 소비 구조를 보이는 데 비해, 

숙박방문객은 해수욕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응집된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9>, 

<그림 6-(a), (d)> 참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뚜렷

하다. 체류방문객의 소비 비중은 해수욕장 소재지 

42.7%, 인접지역 48.4%, 주변지역 8.9%였고, 숙박방

문객은 각각 80.2%, 18.5%, 1.3%로 나타났다. 즉 체

류방문객은 해수욕장 소재지와 인접지역이 함께 소

비의 중심을 이루는 반면, 숙박방문객은 소비의 대부

분이 해수욕장 소재지에 집중된다. 해운대는 전체적

으로 도심 연계형 소비 구조를 보였지만, 숙박방문객

에 한정하면 그 구조가 상당히 압축되어 해수욕장 소

재지 중심의 강한 응집성을 보인다. 1인당 결제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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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방문객이 해수욕장 소재지 74,363원, 인접지역 

88,530원, 주변지역 44,437원이었고, 숙박방문객은 

각각 75,786원, 85,631원, 33,752원으로 나타났다. 

즉 1인당 결제금액 자체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소비

가 배분되는 공간 범위에서는 체류와 숙박의 차이가 

매우 분명하다(<표 9>, <그림 6-(b), (e)> 참조).

대천해수욕장은 세 사례 중 체류와 숙박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난다. 체류방문객의 소비 비중은 해수

해수욕장 지역구분
체류 숙박

소비액 비중(%) 1인당 결제금액(원) 소비액 비중(%) 1인당 결제금액(원)

경포

해수욕장 소재지 10.2 62,250 44.9 71,793 

인접지역 42.8 60,183 29.0 54,522 

주변지역 46.9 59,182 26.1 44,758 

해운대

해수욕장 소재지 42.7 74,363 80.2 75,786 

인접지역 48.4 88,530 18.5 85,631 

주변지역 8.9 44,437 1.3 33,752 

대천

해수욕장 소재지 48.5 77,821 88.9 98,039 

인접지역 28.7 79,029 7.8 63,932 

주변지역 22.8 46,804 3.3 34,531 

표 9 체류/숙박 구분에 따른 소비의 비중 및 1인당 결제 금액

그림 6 체류/숙박 구분에 따른 소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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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장 소재지 48.5%, 인접지역 28.7%, 주변지역 22.8%

로 나타났고, 숙박방문객은 각각 88.9%, 7.8%, 3.3%

로 집계되었다. 즉 체류방문객은 해수욕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인접 및 주변지역까지 일정하게 

소비가 확산되는 반면, 숙박방문객은 거의 대부분의 

소비가 해수욕장 소재지에 집중된다. 1인당 결제금액 

역시 체류방문객은 해수욕장 소재지 77,821원, 인접

지역 79,029원, 주변지역 46,804원으로 나타났고, 

숙박방문객은 각각 98,039원, 63,932원, 34,531원

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대천에서 숙박방문객이 해수

욕장 소재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소비를 수

행하는 반면, 체류방문객은 배후지역까지 보다 넓게 

소비를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표 9>, 

<그림 6-(c), (f)> 참조).

종합하면, 체류/숙박 여부는 세 해수욕장 모두에서 

소비의 공간적 구조를 가장 뚜렷하게 구분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체류방문객은 인접 및 주변지역까지 

상대적으로 넓게 소비를 분산시키는 반면, 숙박방문

객은 해수욕장 소재지에 소비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은 해운대와 대천에서 특히 두드

러지며, 경포에서도 동일한 방향성이 확인된다. 따라

서 숙박방문객의 소비는 해수욕장 핵심권 응집성이 

강한 구조로, 체류방문객의 소비는 배후지역까지 연

결되는 확산형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적 논의

1) 해수욕장별 맞춤형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해수욕장 활성화 정책이 

개별 해수욕장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

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세 해수욕장

은 모두 방문객 소비를 유발하는 거점으로 기능하

고 있었으나, 소비가 배후지역으로 확산되는 방식

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해수욕장이 놓인 토지이용 구조

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경포는 해변부 상권, 강릉 도

심권, 주문진 상권이 연안축을 따라 분산 배치된 다핵

적 구조 위에서 해수욕장 소재지보다 인접 및 주변지

역의 소비 비중이 높은 배후권 연계형 구조가 나타났

다. 해운대는 해변 상업지와 도심 상권이 연속된 고밀 

시가화 구조 속에서 해수욕장 소재지와 인접지역이 

함께 소비의 중심을 이루는 도심 연계형 구조를 보였

고, 대천은 해수욕장 관광상업 거점과 보령 중심 시가

지가 분리된 이핵적 토지이용 구조를 반영하여 해수

욕장 소재지의 중심성이 강한 가운데 인접 및 주변지

역으로 소비가 확산되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즉 해수욕장 방문객의 소비 확산 방식은 해수욕장 

자체의 특성만이 아니라 배후지역의 토지이용과 상

권 배치에 의해 구조화되며, 이는 해수욕장 정책이 

개별 해수욕장의 공간적 조건 위에서 설계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수욕장 정책은 시설 개선이나 

방문객 유치 중심의 일률적 접근에서 벗어나, 해수욕

장별 입지 조건과 배후소비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전

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해변 내부 관리에서 배후 상권 연계 관리로의 확장

해수욕장 관리의 공간적 범위 역시 해변 내부에 한정

되기 어렵다. 기존 해수욕장 정책은 주로 개장기 안전

관리, 편의시설 정비, 수질관리, 이용환경 개선 등 해

변 내부의 관리 기능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수욕장 방문객의 소비

는 해수욕장 소재 행정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접지

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어진다. 이는 해수욕장이 단일 

이용공간이 아니라 주변 상권과 연결된 지역 소비 거

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해수

욕장 정책은 해변 내부 관리와 함께 배후 상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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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역 내 주요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함께 고려

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해수욕장별로도 배후 상권 연계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변과 인접 도심 상권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해변 이용과 도심 상업·

숙박·문화 기능을 연계하는 도시형 관리전략이 중요

하다. 대천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소비가 집중되면서도 개장기에는 배후지역으로 확산

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성수기 방문객 집중을 주변 

상권으로 분산·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포해수

욕장은 인접 및 주변지역의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

는 만큼, 해수욕장과 배후 상권을 연결하는 특정 이동

축과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소비 흐름을 강화하는 전략

을 검토할 수 있다.

3) 방문객 유형에 따른 소비 연계 전략

방문객 유형에 따른 소비 연계 전략도 필요하다. 분석 

결과 외지인은 해수욕장 소재지에 상대적으로 집중

된 소비 구조를 보인 반면, 현지인은 인접 및 주변지

역까지 보다 분산된 소비 구조를 보였다. 또한 숙박방

문객은 세 해수욕장 모두에서 해수욕장 소재지에 강

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고, 체류방문객은 상대적

으로 배후지역까지 소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방문객을 단일한 집단으로 전제하기보다, 외

지인·숙박방문객과 현지인·체류방문객의 소비공간 

차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외지인과 숙박

방문객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핵심권 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로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

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인과 체류방문객에 대

해서는 인접 및 주변지역 상권과 연계한 생활권 기반 

소비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해수욕장을 

단순한 방문 목적지가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소비공

간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이라고 할 수 있다.

2.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해수욕장을 단순한 여름철 해변 이용공간

이 아니라 방문객의 체류와 지역 소비를 매개하는 여

가·관광 거점으로 보고, 해수욕장 체류거점과 소비행

정동 간의 배후소비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이동통신 기반 체류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결합된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경포·해운

대·대천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소재지, 인접

지역, 주변지역 간 소비 배분과 소비 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해수욕장의 효과를 방문

객 수나 해변 내부 이용행태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실제 소비공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증

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분석 결과, 세 해수욕장은 모두 방문객 소비를 유

발하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나, 배후소비의 공

간구조는 해수욕장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경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소재지보다 인접 및 주변지역

의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 배후권으로 소비가 넓게 

분산되는 구조를 보였고,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수욕

장 소재지와 인접지역이 함께 소비의 중심을 이루는 

도심 연계형 구조가 뚜렷하였다. 반면 대천해수욕장

은 해수욕장 소재지의 중심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면서도 인접 및 주변지역으로 일정한 소비 확산이 이

루어지는 구조를 보였다. 또한 개장기와 비개장기의 

차이는 소비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

는 기존 소비권의 강도나 확산 범위에 제한적인 차이

를 만드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 특성과 

체류·숙박 여부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분명하였

다. 외지인은 해수욕장 소재지 중심의 집중형 소비를 

보인 반면, 현지인은 인접 및 주변지역까지 보다 분산

된 소비 구조를 보였으며, 숙박방문객은 세 해수욕장 

모두에서 해수욕장 소재지에 강하게 집중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는 해수욕장 방문객의 소비가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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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패턴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해수욕장의 입지 특

성과 방문객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

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소비공간을 행정동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시간적으로는 2024년 1개년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행정동은 해수

욕장 방문객의 소비가 발생한 공간을 비교적 안정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위이지만, 실제 관광객의 이동

과 소비가 행정동 경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공간적 정합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

다. 또한 단년도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특정 연도의 방문 및 소비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변화 추세나 연도별 변동성을 충분히 설명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해수욕장 체류와 소비행정동 간의 

공간적 연계 구조를 분석하였으나, 해당 소비가 해수

욕장 방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를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다. 또한 결제금액 비중과 

1인당 결제금액을 중심으로 배후소비 구조를 분석하

였기 때문에, 업종별 소비구조나 시간대별 소비 패턴

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는 해수욕장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가 어떠한 공간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며, 해수

욕장 방문의 소비 유발 효과나 세부 소비행태를 직접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경포·해운대·대천해수욕장을 대상

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모든 

해수욕장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세 사례

는 서로 다른 소비 공간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

교의 의미가 있으나, 해수욕장의 입지, 규모, 배후 상

권, 관광객 구성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입지와 규모를 가진 해수

욕장으로 사례를 확대하여 배후소비 공간구조의 유

형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보

다 세밀한 공간 단위와 다년도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동 단위 분석을 넘어 실제 이동경

로, 거리, 상권 단위 자료를 결합할 경우 해수욕장 

체류와 소비공간 간의 정합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연도의 자료를 축적하

여 개장기와 비개장기, 성수기와 비성수기,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배후소비 구조의 변화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업종별·시간대별 소비 특성과 체류시간 

구간을 함께 고려한다면, 해수욕장 방문객의 소비가 

어떠한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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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해수욕장을 단순한 해변 이용공간이 아니라 방문객 체류와 지역 소비를 매개하는 여가·관광 

거점으로 보고, 해수욕장 방문객의 배후소비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경포·해운대·대

천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기반 체류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결합한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분석은 해수욕장 소재지, 인접지역, 주변지역의 결제금액 비중과 1인당 결제금액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GIS를 통해 소비공간의 분포를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경포는 배후권 분산형, 해운대는 

도심 연계형, 대천은 핵심권 중심-배후 확산형 구조를 보였다. 개장 여부에 따른 구조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거주지 특성과 체류·숙박 여부에 따라 소비공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수욕장 정책이 방문객 수 중심에서 체류-소비 연결 구조와 배후 상권 연계 중심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해수욕장, 배후소비, 가명정보 결합데이터, 체류-소비 연결, 공간구조, 관광거점


